
명태 

 

명태(학명: Theragra chalcogramma)는 구시로 어업의 주력 어종입니다. 명태는 

유전학적으로 대구의 근연종입니다. 명태의 주요 서식지는 오호츠크해와 홋카이도 

주변을 포함한 북태평양입니다. 한류성 어종인 명태 떼는 겨울에서 봄까지 홋카이도 

남서부 하코다테 근처의 훈카만으로 산란하기 위해 이동합니다. 그 후 여름에서 

가을까지 구시로 근해에서 먹이를 잡습니다. 

 

명태 알은 귀하게 여겨집니다. 이 알은 소금에 절여 백명란이나 명란젓으로 만들어 

판매됩니다. 백명란이나 명란젓은 밥이나 파스타의 토핑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명태 

살은 보통 잘게 다져 가공해 가마보코나 어육 소시지의 원료로 이용합니다. 


